
구술자료 상세목록 (구술개요 포함)

사업명 <‘옛)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, 용현동 일대의 변화’>

사업개요

인천 미추홀구 학익동, 용현동 일대는 염전-공업지대-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
화가 진행된 지역임. 이 중 1960-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
및 관리자, 인근 공장의 관계자, 지역주민, 소상공인,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
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. 

구술자명 강인자 성 별 여 출생연도 1953년

면담자 송미정 소 속 미추홀학산문화원 검독자

면담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2동아리실 면담지원 조연희

면담 일시 2025년  9 월 13 일 회 차 1회 시 간 1시간 30분  초

자료번호 MichuholCA-07-00003369

구술 개요

구술자는 1953년 전남 진도의 소리 내력이 깊은 집안에서 8남매 중 맏딸로 태어나 성

장하였다.

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의 서리 추억과 짝사랑 끝에 맺어진 남편과의 결혼 이야기로 

삶의 운을 뗀다.

1976년 연고 없는 인천으로 이주하여 인하대 인근 단칸방에서 공병 수거 등을 통해 생

계를 꾸리기 시작했다.

가족 부양을 위해 여러 공장을 전전하던 중, 1988년 동양산전에 입사하여 성실함을 인

정받아 반장으로 승진하였다.

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일수를 받으러 다니면서도 가슴 한편에 품은 소리에 

대한 열망을 잊지 않았다.

1984년 조개고개에 마련한 내 집을 스스로 증축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었으나, 불의의 

사고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을 겪었다.

상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관광버스 청소 노동은 세월호 참사라는 사회적 파

장과 맞물려 중단되었다.

현재 조개고개는 재개발로 인해 과거의 흔적과 이웃 간의 정겨운 공동체 모습이 모두 

사라진 상태이다.

구술자는 자신의 생애 기록을 통해 점차 잊혀가는 옛 시절의 기억과 삶의 모습들이 보

존되기를 희망한다.

주요 색인어

전남 진도, 소리 집안, 8남매 맏딸, 이주 민속, 조개고개, 단칸방, 내 집 마련, 주택 

증축, 공병 수거, 대한전선, 동양산전, 반장 승진, 코어 작업, 관광버스 청소, 88년도 

취업난, 세월호 참사, 자녀 상실, 공동체 문화, 도시 재개발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개인신상
00:40:00

~00:02:31- 1953년 1월 9일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



- 8남매중 맏딸

2. 구술참여 동기 00:02:32

~00:03:17- 나로인해 옛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고함

3. 성장과정과 결혼생활

00:03:18

~00:13:34

- 아버지는 장구를 잘치시고 어머니는 고전무용을 잘하시고 집안이 

소리집안이라고 함

- 어린시절에는 친구들과 옆 동래에 가서 옥수수, 참외 등 서리를 

해서 서로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고 함

- 남편이 아랫집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살던 사람인데 혼자 짝사랑을 

하였고 동래에서는 서로가 사귄다고 소문이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

함

4. 인천으로 오게 된 계기와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

00:13:35

~00:51:36

- 산골짜기에서 살다 이웃이 인천에 간다고 해 장난삼아 좋은 데 있

으면 연락 달라고 했더니 진짜 편지가 와서 인천에 76년도에 올라

오게 됨

- 인하대 정문 쪽 삼거리에 우체국 인근에서 거주를 시작함(방 하나 

부엌 하나에 보증금 5만원에 월세 1만원)

-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일은 아이가 어려 출퇴근을 하는 일은 못하

고 집 근방 식당에서 공병을 2원5십전을 주고 사와 고물상에 3원 

5십전을 주고 팔아서 반찬값에 보템

- 대한전선 앞 스댄공장은 모집공고가 떠 이력서를 내고 취업을 해 

1년정도 다니고 퇴사함(동양산전 입사하기까지 여러 공장을 다님)

- 소리가 배우고 싶어 낮에는 소리를 배우고 밤에는 일수를 받으러 

다니면서 식당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함

- 동양산전 모집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옆집 사는 동양화학 과장님 

이름을 넣어서 이력서를 제출하여 88년도 봄에 입사(동양산전에 

취업 일순위가 동양화학 직원의 식구, 지인 순으로 입사가 우선이

였다고 함)

- 동양산전에서 입사후 1년정도 지나 반장으로 승진하였고 급여는 

차이는 없고 코어 감는 일에서 라인(완성)을 탔다고 함

- 코어 감는 일은 물량이 딸릴때는 야근이나 철야를 해 물량을 맞춰

주었다고 함

5. 조개고개에 대힌 추억

00:51:37

~01:07:37

- 84년에 조개고개에 스라브집을 1천5백만원을 주고 매입하고 불법

으로 집을 중측해 2층으로 올리고 옆으로도 방을 늘렸다고 함

- 아들이 41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밤에 잠이안와 고생하던 중 

주차장에서 관광버스 청소직원을 구하기 전까지 일해주기로하고 2

년 정도 근무했다고 함



-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기사분들이 5천원에서 1만원을 팁

으로 주셨고 안주는 기사들도 있었다고 함

- 일이 많을 때는 새벽 5시까지 해 뜰 때까지 하시곤 하고 일이 없

을 때는 12시쯤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급여는 1백2십만원에서 3십

만원정도 받으셨다고 함

- 세월호 사고 이후 관광버스 운행 예정이 전면 중단되었다고 함

6. 현재 변화해가는 조개고개의 모습

01:07:38

~01:18:22

- 예전에는 동래주민들과 정을 나누며 밥도 비벼서 나눠 먹고 같이 

웃고 즐거웠었다고 함

- 현재는 옛 집터를 찾을 수가 없고 다 허물어 아파트를 짓기 위해 

땅을 다진 상태임

공개여부 □ 전체 공개        □ 전체 비공개        □ 부분 공개

활용동의 □ 동의함           □ 동의 안 함         □ 조건부 동의 

특이사항 년도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술자 본인 나이 기준으로 기억하거나 아이들 나이로 기억을 함 


